[위기의 병원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아담재 대표 컨설턴트 박영근입니다.                                           지난 해를 정리해 보니 간호사분들을 대상하는 강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과의 본격적인 인연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간호인력 취업 교육 센터’가 주관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100여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연수원이나 ‘병원 간호사회’ 교육에 참가한 분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들의 모습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생기발랄하고 의욕에 찬 수강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우선 쉽지 않은 업무 때문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구시대적 병원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지배하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군말없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배/ 피지배 문화가 지속되는 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어렵겠다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 문화적 특성은 조직의 언어에 반영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언어 또한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에 시집와 고압적인 가장(家長)과 불만 가득한 자녀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는 주부가 곧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 참다가 못 견디고 떠나는 간호사분들의 이직은 황혼이혼과 매우 닮았습니다. 

[bookmark: _Hlk3726702]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만든 것이 사람이라면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혁명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우선 교육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 간호사 대상 교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무 교육입니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먼저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자나 동영상을 통해 자습(自習)하고 질문하고, 테스트를 통과할 수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언행(言行)을 가르치는 ‘어떻게’에 앞서 ‘왜 고객만족인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손발에 앞서 마음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 직무 교육이 ‘일’, 고객 만족 교육은 ‘너’에 관한 것이라면 ‘나’에 관한 교육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간호사 본인을 위한 교육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교육이 든든한 밑바탕을 이루어져야 ‘너’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없는 직무교육과 고객만족 교육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와 같습니다. ‘나’를 위한 교육은 실무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이는 인문학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인문학은 아무 것도 훈련시키지 않지만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bookmark: _Hlk3731291]실험해 보았습니다.
· 2018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부산 백병원 수간호사 대상 교육 6시간 가운데 2시간을 인문학 교육에 할애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도 좋았지만 특별히 인문학 교육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참조. 당시 간호부장 이희정 선생 051-890-6185)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과 가운데 챙기지 못한 자신을 위한 인문학에 대한 갈급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이번 교육에서는 심오한 인문학보다는 매일 일상에서 겪는 선택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MetLife Success 강의장 (현대산업개발 빌딩 3층.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6번                                   출구 앞.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5분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강의: [선택의 지혜] 2시간. 토의 1시간
· 수강료: 무료
· 대상: 선착순 수간호사 이상 30명 
· [bookmark: _GoBack]신 청 : 이메일(mikara01@naver.com), 또는 휴대폰 문자(010 3776 4681- 김미란 팀장) 
              * 신청 시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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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병원   구하기 ]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   아담재   대표   컨설턴트   박영근입니다 .                                             지난   해를   정리해   보니   간호사분들을   대상하는   강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                          병원과의   본격적인   인연은   2016 년부터   3 년   동안   ‘ 간호인력   취업   교육   센터 ’ 가   주관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 에   강사로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 습니다 .   이를   계기로   전국   100 여 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     마음이   아팠 습니다      ‘ 대한간호협회 ’  연수원이나   ‘ 병원   간호사회 ’   교육에   참가한   분들과는   달리 ,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들의   모습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   생기발랄하고   의욕에   찬   수강생을   찾기   어려웠 습니다 .      우선   쉽지   않은   업무   때문 이겠지만 ,   근본적인   원인은   구시대적   병원   문화 에   있다고   생각 합 니다 .  의사가   지배하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군말없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배 /  피지배   문화가   지속되는   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어렵겠다   생각 에   우울했습니 다 .       문화적   특성은   조직의   언어에   반영됩니다 .  의사뿐만   아니라   환 자들의   언어   또한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에   시집와   고압적인   가장 ( 家長 ) 과   불만   가득한   자녀 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는   주부 가   곧   간호사였 습니다 .   그런   점에서   참고   참다가   못   견디고   떠나는   간호사분들의   이직은   황혼이혼과   매우   닮았습니다 .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문화를   만든   것이   사람이라면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   혁명적인   변화는   가능 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 니다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   우선   교육 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 다 .   현행   간호사   대상   교육   가운데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무   교육 입니다 .   효과 를   얻기   위해선   먼저   ‘ 일을   잘하고   싶다 ’ 는   생 각이   들도록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   나머지   부분은   책자나   동영상을   통해   자습 ( 自習 ) 하고   질문하고 ,   테스트를   통과할   수   도움 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보다   짧은   시간 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객   만족 을   위한   교육 입니 다 .  이   또한   구체적인   언행 ( 言行 ) 을   가르치는   ‘ 어떻게 ’ 에   앞서   ‘ 왜   고객만족인지 ’ 를   교육해야   합니다 .   손발에   앞서   마음의  

